
- 1 -

2003년 4월 5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제58회 식목일 행사

경제성있는 조림이 필요할 때 입니다

 

만나서 반갑습니다.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. 오늘 날씨가 좋은 건 여러분이 

재수 좋은날이라는 뜻이고 날씨가 좋은 가운데 식목을 해서 뜻 깊습니다. 

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.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국이 

조림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자랑스럽습니다.

 

우리의 산을 조금 더 경제성 있게 가꿔야 합니다.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

잘 해서 성공할 겁니다. 여러분의 정성이 밑천이 됩니다. 오늘 나무를 심

었는데 나무 심기는 희망을 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.

 

특히 무궁화를 심는 것은 우리 민족의 꿈을 확인하고 이 땅에 희망을 심는 

것입니다. 우리는 평화와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번영하길 염원하며 심은 

것입니다.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가꾸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원합시다.

 

모든 힘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겁니다. 아울러 말하자면 어제 부

시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. 파병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, 

이건 공개가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장차 북핵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인 방

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다짐했고 그 전 과정에 한국정부 그리고 국민과 협

의하고 협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. 나무를 심고 보니 생각나서 그것도 한반

도 평화정착에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.


